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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기사와 카드뉴스를 통해 문제발견하기를 했다면 그

다음 단계는 발견한 문제가 진짜 문제가 맞는지 확인하

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. 여기서 진짜 문제 라는 것은 다

수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근본적이 원인에 의한 것을 말

한다. 편협한 시각에 사로잡혀 타인에게 공감을 얻지 못

하는 문제는 해결과정이 힘들고 해결의 목적성을 잃어버

릴 수도 있다.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

당신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? 라고 물어보는 과정이 필

요하다. 그 활동이 바로 공감캠페인이다. 공감캠페인의

시작은 진행할 대상부터 정하는 것이다. 예를 들어 급식

실에서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학

교 밖의 일반인들 보다는 문제의 당사자들인 학생이나

학교 관계자로 대상을 정하면 좀 더 명확한 자료를 얻을

수 있다.

#공감캠페인 자료 만들기

공감캠페인을 진행할 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무턱대고

물어보기 보다는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. 자료의 내

용은 대상에 따라 흥미롭게 구성돼야 하겠지만 기본적으

로 3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.

1.(발견한 문제)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

(공감캠페인의 주제를 나타냄)

2.문제라고 생각한 이유

(공감캠페인 대상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줌.

막연한 것 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넣은 것으로 작성

하는 것이 좋다)

3.의견 수렴 칸

(공감지수를 나타냄)

기본적인 3가지 내용이 들어갔다면 사람들의 이해도를

높이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NIE기법을 활용

해 자료를 구성하면 좋다.

-신문의 보도 사진을 활용해 문제의 심각성 알리기

-기사의 근거자료로 공감도 높이기

-관련 기사의 다양한 표제 적기(현재 이슈화 되고 있

는 문제임을 알리기)

-네컷 만화로 표현하기(문제 상황을 쉽게 이해 할 수

있게 함)

#공감캠페인 도슨트

도슨트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전시물을 설명하는

안내인 이라는 뜻이다. 이 용어는 이미 사회 각 분야에서

다양하게 접목돼 사용되고 있다. 공감캠페인을 진행할 때

도 도슨트를 활용해 대상자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. 공

감캠페인을 진행할 때 자료만 보여주며 읽어보시고 적

어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설

명해주는 것이 좋다. 그러면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

잘못된 의견이 수렴이 되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.

공감캠페인 진행자는 대상자들을 대면해 그들이 의사

를 표현하도록 해야한다. 대상자들이 참여를 거부할 수도

있고, 진행자가 설명을 어려워 할 수도 있다. 그래서 아이

들은 이런 활동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한다. 이런 경

우 아이들이 두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도슨트 연습 과정

을 거친 후 좁은 범위(반 친구들이나 가족)에서 큰 범위

(전교생이나 마을 사람들)로 활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.

-조별로 도슨트를 정하고 연습시간을 준다.

-도슨트는 조별로 돌아다니며 공감캠페인 자료에 대해

1분간 설명한다.

-도슨트는 다른 조의 조원들에게 문제이다/ 아니다 칸에

스티커로 투표를 받고, 의견을 적게 한다.

- 넓은 범위의 공감캠페인을 진행한다.

- 결과를 정리한다.

이후에는 공감캠페인 결과를 수치화하고 비공감 의견에

대한 토론이 이어져야 한다. 비공감이 많이 나왔다고 해

서 무조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

다. 비공감 원인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온 것인지 아

니면 문제를 제대로 알리지 못해 나온 것인지에 대한 충

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한다. 만약 문제를 제대로 알리

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자료를 보강해 공감캠페인을 다시

진행하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근본적인 문제를 찾

아 문제를 재정의 해 공감캠페인을 진행한다. 공감을 많

이 받은 문제라도 공감의 원인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

토론과정을 거친 후 솔루션 찾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.

▶공감캠페인 응용하기 tip

공감캠페인을 뉴스리터러시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우리는 문제가 되는 상황에 기사를 접했을 때 잘 공감하

지 못할 때가 있다. 내 주변은 그렇지 않아 또는 나는

잘 모르겠는데? 라고 생각이 들 때가 그러하다. 공감이

되지 않는 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기란 쉽지 않다. 왜냐

하면 단순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엉터리 기사로 치부

해 버리기 때문이다. 이때 공감캠페인을 활용해 기사 자

세히 들여다보기를 할 수 있다.

-기사를 붙이고 공감과 비공감, 의견을 나누어 공감캠

페인 자료를 만든다.

-공감캠페인을 진행하고 결과를 정리한다.

-자신의 생각, 공감캠페인 결과, 기사 내용을 비교한다.

-결과가 다른 이유를 토론을 통해 찾아본다.

공감캠페인은 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가 아닌 진짜 문

제를 찾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공감보다는

다양한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. 아이들이 공감캠페인 진행

자와의 관계에 치우쳐 투표하지 않도록 자신들의 의사표

현의 중요성을 알게 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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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짜 문제 찾기… 무조건적 공감보단 다양한 의견수렴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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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 기획

3단계: 이게 진짜 문제일까?

공감캠페인을 통한 확인 작업

▲기본적인 3가지 내용이 들어간 공감캠페인 자료.

▲원앙새마을문고 수업 수강생들이
공감캠페인 도슨트를 하고 있다.


